
일본 제약산업 2001년 R&D투자 6465억엔

일본 제약산업계의 2001년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2.9% 증가한 6465억엔에 달해 과거 최고를 기록한 것으

로 나타났다.

일본 제약산업계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

한 제약업계의 재편, 통합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.

마이니치(每日)신문에 따르면, 3월 결산을 마친 상위 15개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총액 기준 5.9% 늘어난 5조

1277억엔으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12.6%를 나타냈다.

제약의 상품화에는 최저 200억엔의 비용과 1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일본 제약기업들은 앞으로의 신약은 Genome(유전자정보)이나 바이오 등의 신기술 활용이 필요하고, 살아남

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.

제약산업계의 구조개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재편의 필요성이 강조되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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